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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가스폭발사고 대응
- 2차관 사고현장 방문, 피해상황 수습 등 현장 지휘

- 충전소 전수 특별점검 실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보완 등 조치예정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1월 2일(화) 강원 평창군 소재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가스누출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사고는 

1월 1일(월) 20:41경 평창군 용평면 ㈜장평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폭발사고로, 총 부상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강경성 2차관은 가스안전공사 사장과 함께 이번 사고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충전소 대표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고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산업부 등 정부와 관계기관(국과수, 경찰, 소방청, 가스안전공사 등)은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가스누출 폭발사고에 대한 합동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며, 전국의 모든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대해 

충전소 점검(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오발진방지 장치 설치현황, 액화석유가스(LPG) 

이‧충전 시 충전소 안전관리자 입회여부 확인 등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기준 보완 등을 신속히 조치하고, 지자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종사자, 벌크로리 운전자, 관계기관 등에 사고사례를 즉각 전파하여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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